
새로운 변화가 필요해

 우리대학 신문을 직접 찾아서 읽기 시작한 건 작년 초였다. 청대신문에 글을 투고한 나는 내 
글을 읽기 위해 발행일에 신문을 찾아봤다. 신문은 도서관, 사회과학대학 건물 등 학교 내에
서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. 예술대에 진학 중인 나는 거리가 멀어 접하기 어렵다는 생각과는 
달리 내가 수업을 듣는 건물에도 배치돼 있어 편하게 볼 수 있었다.
 신문 내용은 대체로 학교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됐다. 작년 마지막 호를 읽어보면 1면부터 
학교 주요 행사와 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. 내용과 사진이 적절하게 배치돼 읽기 편했고 상세
한 내용이 적혀있었다. 뒤 지면은 학우들이 주로 관심 있는 주제를 다루고 있었다. 청대신문
은 여러 분야의 소식을 상세하게 전해줬다. 특히 마지막 지면에서는 평소에 듣기 힘든 학우들
의 생각을 접할 수 있었다. 전반적으로 대학생의 생각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고 청대신문을 
통해 내 생각을 전할 기회를 가질 수 있어 좋았다. 
 신문의 구성은 좋았지만, 한편으로 아쉬운 점도 있었다. 바로 휴대성이다. 청대신문은 종이신
문으로 발행되기 때문에 인터넷상으로 접할 때는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내용을 하나하나 넘기
면서 주의 깊게 볼 수 있다. 그러나 청대신문은 지면이 너무 커 간편하게 읽기 어렵다. 수업
을 듣기 위해 빠르게 이동하는 학우들이 커다란 신문을 들고 다니긴 힘들다고 생각한다. 에델
바이스에 모바일 청대신문 페이지를 올리는 등 휴대성을 높여 학우들이 접하기 쉬운 방법이 
필요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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